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5.(화) 16:00 배포 2026. 8. 25.(화) 15:30

국가데이터처, 제63차 한-일본 양자협력회의 개최
- 한-일 ‘2025 인구총조사’ 성과 공유 및 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확대 논의

국가데이터처는 8월 25일(화)부터 26일(수)까지 대전정부청사에서 일본

통계청과 양자회의를 개최한다.

1982년부터 협력해 온 양국은 최근 인공지능(AI) 활용 통계 혁신과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공동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아코 타이지로(Mr. AKO Taij iro) 통계조사부장을 포함한

일본 통계청 대표단 5명이 참석하였으며, 일본 측의 관심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자료 활용·서비스 강화’와 작년 양국이 완료한 '2025년 인구총조사

경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세부적인 주제로 △국가데이터처 승격에 따른 역할 확대 △통계등록부

구축 및 서비스 △인구총조사 추진 경험 및 전략 △통계데이터센터

(SDC) 운영 △인공지능(AI)을 통한 통계서비스 혁신 등을 논의함으로써

양국의 데이터 활용 및 통계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아코 타이지로 일본 통계청 통계조사부장은 한국의 행정·조사자료를

결합한 통계 생산과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에 주목하며, “이번 회의가 일본의

행정자료 활용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호 차장은 “데이터·통계 생산·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데이터·

통계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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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한-일본 양자협력회의 사진

▶ 한-일본 양자협력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이명호 차장

▶ 일본 대표단과 기념 촬영
   (우측 이명호 차장, 좌측 일본 통계청 통계조사부장)


